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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초보 독자를 위한 입시 용어 사전

[백분위]

본지 885호  

2018 데이터로 본 정시, 절대 단순하지 않다!

서울 배재고 이정형 교사는 “원점수가 같아도 백분위와 표준점

수는 다르다. 영역별 가중치를 두는 대학도 상당하기 때문에 표

준점수가 동일하더라도 대학별 환산점수는 차이가 생길 수 있

다. 영어 역시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등급에 따른 점수를 가산 

또는 감산하는데 등급 간의 차이에 따라 학생별 유불리가 달라진

다. 정시에서는 자신이 유리한 점수를 극대화해줄 수 있는 대학

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탐구에서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2018학년 수능에서 <사회·문화>를 선택해 원점수 47점을 받은 

학생은 표준점수 65, 백분위 96이었지만 <생활과 윤리>를 선택

해 원점수 47점을 받은 학생은 표준점수 61, 백분위 8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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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로 표준점수에 따른 석차를 산출해 상대적 위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수. 

전체 수험생의 성적을 최고점부터 최하점까지 순서대로 배열한 뒤 자신이 받은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얻은 수험생들의 수를 비율로 나타낸다. 자신의 성적이 전체 응시자 중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가를 알 수 있으며 숫자가 클수록 상위권이다.

예를 들어 나의 백분위가 80이라면 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이 전체의 80%이며 

나는 상위 20%에 있다는 뜻. 점수를 석차로 단순 전환했기에 동점자가 많다.

✚ 	�만점자가 1% 미만이라면 백분위는 100이 나오지만 만점자가 1% 이상이라면 원점수 100점을 맞아도 백분위는 99가 됩니다. 시험이 쉽게 나오면 변별력이 

떨어지고 최상위권에게 불리해집니다. 

✚	� 표준점수는 상위권에서, 백분위는 중위권에서 더 높은 변별력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2019학년 수능 국어에서 원점수 100점의 표준점수는 150, 백분위는 

100이었습니다. 원점수 93의 표준점수는 143이었는데 백분위는 그대로 100이었죠.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백분위가 아니라 표준점수를 반영해 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평균과 비슷한 중위권 구간은 표준점수는 차이가 없는데 백분위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 원점수 71점의 표준

점수는 118, 백분위는 79입니다. 원점수 79점의 표준점수는 117, 백분위는 77로, 원점수 1점 차이에 표준점수는 1점, 백분위는 2점 차이가 납니다. 3~4등급

이 주로 지원하는 구간은 백분위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3등급 최고점과 최하점은 표준점수 7점, 백분위 11점 차이가 납니다. 4등급 최고점

과 최하점은 표준점수 8점, 백분위 15점 차이가 납니다. 3~4등급이 주로 지원하는 대학은 백분위 점수를 반영하는 것이 변별력이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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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성적이 전국 97%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나요?

평소 모의고사 성적이 99.8%였다, 의대에 지원하려면 99%가 넘어야 한다, 

‘인 서울’ 문과는 94% 안에 들어야 한다 등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수능 성적표에 나오지 않는 숫자임은 분명한데, 전국에서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언급하는 말을 고등학생이 쓰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 용어일까요? 

답은 <내일교육> 홈페이지(www.naeiledu.co.kr)와 앱(e미즈내일)에서 확인하세요.

897호 입시 용어 사전 기사(‘#입시_용어_사전’으로 검색)의 첫 번째 댓글로 나와 있습니다.

naeiled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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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성적표에 나오는 것은 표준점수·백분위·등급뿐입니다. 수능을 보고 난 후 

채점해서 학생이 알고 있는 점수는 원점수, 100점 만점에 본인이 몇 개 맞았다는 

점수죠. 원점수는 절대평가 점수입니다. 95점을 받았는데 시험이 어렵다면 1등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이 쉽다면 10등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원점수입니다. 다른 수험

생과 비교하지 않고 본인이 맞힌 점수만 계산한 것이죠. 백분위는 상대평가 점수

입니다. 본인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수를 비율로 나타냈으니, 전체 집단에

서 본인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백분위는 시험이 어려웠든 쉬웠든, 같이 본 학

생 수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본인의 위치를 알려주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둘 

다  100점 만점이지만 수능에서는 원점수가 아니라 백분위를 씁니다. 

백분위가 중요한 영역은 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입니다. 여러 과목 중

에서 한 과목 혹은 두 과목을 선택하는 영역이죠. 선택 과목은 응시자 수가 과목

마다 다르고 매년 시험의 난도도 다릅니다. 어느 과목을 선택했든 전체 안에서 본

인의 위치를 알려주는 점수를 써야 선택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래도 과목 선택

의 유불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2019학년 수능에서 <물리Ⅰ>을 선택한 학생들이 아

쉬워했죠. 원점수 50점 만점을 받았을 때 백분위는 <물리Ⅰ> 97 <화학Ⅰ> 99 <생명

과학Ⅰ> 100 <지구과학Ⅰ> 100이었습니다. <물리Ⅰ>은 만점자가 다른 과목에 비해 

많았다는 뜻입니다. 만점을 받아도 백분위가 낮으니, 다른 과목을 선택한 학생보

다 불리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상위권 대학은 백분위 변환 표준점수를 쓰

는데, 백분위 변환 표준점수는 다음 호 기사에서 다루겠습니다. 

수능에서 어렵게 출제된 영역이나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면 표준점수를 반

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쉽게 출제된 영역이나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면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

다. 하지만 대학마다 ① 표준점수+변환 표준점수 ② 표준점수 ③ 백분위, 이렇게 

①②③ 세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정시에서 반영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려는 

대학이 어떤 방식을 쓰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취재 손희승 리포터 sonti1970@naeil.com

수능 탐구 영역은 왜 백분위를 쓸까요?

올해 수능도 탐구 과목별 

만점자 백분위 차이가 많

이 났나 봐요?

궁금맘 

<윤리와 사상>이랑 <물리Ⅰ> 

선택한 애들이 좀 손해봤다

네요.

쌍둥이맘

탐구 과목을 뭘 선택해야 

할지 걱정이네요 ㅠㅠ

초보맘

내일고 2학년 3반 모임  4<  

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 백분위 과목 백분위

생활과 윤리 96 물리Ⅰ 97

윤리와 사상 95 화학Ⅰ 99

한국지리 97 생명과학Ⅰ 100

세계지리 96 지구과학Ⅰ 100

동아시아사 96 물리Ⅱ 97

세계사 97 화학Ⅱ 99

법과 정치 99 생명과학Ⅱ 100

경제 99
지구과학Ⅱ 100

사회·문화 99

2019 수능 탐구 과목 만점자 백분위

두 과목이 좀 쉽게 출제돼

서 만점자 백분위가 95, 97

이었대요.

내일맘


